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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중 기술냉전으로 인한 

‘디지털 철의 장막 시대’ 도래 움직임  

내 용

 미국과 중국의 기술냉전이 확산되면서, 70년 전 세계가 군대를 따라 분열된 

것처럼 디지털 철의 장막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가운

데 한쪽을 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알파벳 산하 구글은 중국 전자 회사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 단말기 업체 화웨이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영국, 대만의 통신 회사들도 화웨이의 최신 

장치 주문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MS)도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스택(Azure Stack)’ 카탈로그에서 화웨이 제품을 제

외시켰으며, 현재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도 화웨이

를 상대로 반도체에 사용된 일부 지적 재산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미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수출국>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양국이 본격적인 기술 냉전이 돌입할 경우,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들의 사업 

및 투자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IT 기술은 여전히 세계를 리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선도

적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

서는 배경은 점차 중국이 미국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벨트앤로드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전세계 무역 시장을 재조정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에 고속철도, 

항구 및 공항, 전기 자동차와 같은 운송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

을 해주고 이를 통해 중국 제품을 해외 시장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미국은 한 국가가 중국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 옹호를 위해 미국 상품을 단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중국의 중요성은 점

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필리핀의 주요 수출 시장>

출처: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또한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지만, 필리핀의 로

드리고 듀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중국 차이나 텔레콤 (China 



Telecom Corp.)과 손잡고 필리핀에 휴대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철의 장막’은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중

국 팀이든 팀 아메리카 팀 간에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05-26/u-s-china-tech-cold-war-will-force-nati
ons-to-choose-sides


